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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일학교 초등부 문화 마을 여름캠프 주임 신부님과 함께 
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청소년분과 소속 
초등부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및 정미랑 데
레지나 수녀님 등 20명은 경기도 안성시 보
개면 너리굴 문화 마을에서 8월 10일부터 12
일까지 신부님과 함께 여름 캠프를 하였다. 
이번 주일학교 초등부 여름 캠프는 문화체험
행사 프로그램에 의한 야외 풀장과 인간 빙
고, 야간 포스트. 지도를 보고 사진 찍어오
기를 교사와 담당 수녀님의 직접 지도아래 
함께 숙식을 같이하면서 과학교실, 가죽공방, 
금속공방, 도자기공방, 천연비누 공예와 향기

나는 양초공예 견학을 마친 후 신부님과 이야기 
나누기 시간을 가져, 어린이들의 몸집은 작고 
희망은 큰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다. 특히 초
등부 주일학교 미사도 현지에서 집전해 주시는 
주임 신부님의 배려도 있었다. 
 매년 초등부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의 독립성과 
신앙의 공동체를 몸소 실천하면서 먼 훗날 그들
의 기억 속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다가올 
시흥4동 성당의 공동체 신앙 활동에 선구자로서 
기초 신앙심을 심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
마련한 행사이다.
 참가했던 청소년분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‘첫
날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집안에서 학부
모님들께서 주시는 인스탄트 식품과 각종 화학
조미료를 사용한 음식에 맛이 들어 문화 마을에
서 나오는 엄마의 천연 밥이 입맛에 맞지 아니
하여 첫째 날은 편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
다음날부터 식단에 나오는 음식에 별 다른 트집 
없이 잘 먹고 울창한 숲속에 마련된 야외 풀장
으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물장난과 수녀님께 
어리광을 부리는 모습도 보았다’고 하였다. 

우리 이웃 눈높이에 맞추어 하느님께 기도 드려야
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8월 11일 오후 6

시 토요 특전미사를 본당 출신 김원호 바오로 

신부님께서 집전하면서 복음 강론에서 ‘제가 

오늘 여기에 오기 전 화곡동 성당 초등부 미

사를 집전하여 강론하기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

“신부님이 강론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

것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것을 할까

요?”라고 질문하자 다들 “짧게” 하라고 하

였습니다. 그런데 한 학생이 “신부님 강론을 

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” 이것이 어린이

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. 우리 신앙인도 하느

님을 맞이하는 기도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

은 나를 떠나 여러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

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자신의 눈높이로 

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것이 

이웃사랑이고 그 높이를 하느님께서 알고 응

답해 주실 것입니다’. 고 강론하였다.




